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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소리 대신 엄마표 집밥 

“엄마, 저녁 뭐 먹어?” 방학 때 엄마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. 

긴긴 겨울방학에는 밥 먹고 치우고 돌아서면 다음 끼니 고민이 시

작되니 돌아서면 밥, ‘돌밥’이라고 하죠. 아들이 기숙형 고등학교에 

다니는데, 방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기숙사 퇴소 공지 알림을 보내

왔습니다. 반가운 한편 부담감도 없지 않았어요. 매 끼니에 야식까

지 꼭 챙겨 먹는 아들은 밥 먹고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냉장고 문

을 수시로 엽니다. “엄마~ 집에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?” 

급식이 잘 나오기로 유명한 학교이지만 집에 오니 기숙사 반입 금

지 식품인 컵라면, 치킨, 피자를 야식으로 달고 삽니다. 하긴 주말

마저 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오가느라 녹초가 된 아이에게 먹는 기

쁨이 얼마나 크겠어요? 

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엄마의 역할은 점점 뒤로 밀려나더군요. 

공부도 진로도 이젠 아이의 몫이 됐죠. 다행히 주방은 아직 엄마의 

구역입니다. 방학 동안엔 밥도 간식도 응원도 모두 엄마표죠. 잔소

리 대신 간접적이지만 집요한 지원이 바로 밥입니다. 아들이 고기 

한 점 먹고 정신을 번쩍 차리거나 국 한 숟가락 더 먹고 

다음 학기 지필 시험에서 한 문제 더 맞히는 상

상을 하는 저, K-학부모 맞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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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강과 보강으로 채워진 방학이 두려운 건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

마찬가지입니다. 아이의 체력도 챙기고 공부하는 데도 힘이 되고픈 

마음으로 엄마는 오늘도 뭘 해 먹일지 고민합니다. 

글·사진 이지혜 리포터 wisdom@naeil.com

오늘 뭐 먹지?  
일상톡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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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아니라네요 

주변 엄마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은 방학 때 식비가 엄청

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. 특히 아들이 있는 집은 방학 

시작과 동시에 창고형 대형 마트에 가서 고기부터 사옵

니다. 소·돼지·닭을 돌아가며 굽고 볶고 끓이다 보면 메

뉴도 점점 고갈돼요.

메뉴 고민에 지친 엄마와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아들 

모두를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‘한 그릇 일품 

요리’를 소개합니다. 소고기를 미디엄으로 굽고 무쇠 냄

비에 쌀을 넣은 다음, 뜸이 들 때쯤 쫑쫑 썬 미나리와 어 

구운 소고기를 마저 올려 익히면 미나리 소고기 솥밥이 

됩니다. 

비프 부르기뇽도 단골 메뉴입니다. 프랑스식 소고기 찜 

요리인데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조리법은 간단해요. 먼

저 소고기는 깍둑썰기한 뒤 밀가루로 코팅해 팬에 구워

요. 당근, 샐러리, 버섯 등 각종 채소에 토마토 소스와 부

르고뉴 품종의 와인을 넣고 팔팔 끓이다가 오븐에서 1시

간 졸여주면 완성이에요. 와인 향이 더해진 뜨끈한 소고

기 요리는 든든한 보양식으로도 제격이에요. 

파스타도 베스트 요리로 꼽혀요. 육식파 아들을 위해 간 

돼지고기를 듬뿍 넣는 볼로네제 파스타, 토마토와 파

프리카, 바질을 넣은 알록달록한 파스타를 만들어

줍니다. 보기에도 예뻐서인지 아들은 꼭 리필을 

요청하네요. 소스가 남았다면 며칠 후에 모차렐

라 치즈를 듬뿍 넣어 라자냐를 만들어주는데 이 

또한 인기 만점이죠. 아들은 쭉쭉 늘어나는 치즈 

폭탄 같은 라자냐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. 

 자정엔 컵라면 대신 바질 치킨 윙 

자정 즈음 학원에서 들어와 출출하다며 컵라

면을 먹겠다는 아들에게 바질 치킨 윙을 만들

어줬어요. 먼저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식탁

에 아들의 쪽지가 있지 뭐예요. ‘엄마, 엄청 맛

있더라. 내일 아침이 되면 잘 먹었다고 말하는 

걸 잊을 듯해서. 고마워.’ 

불 앞에 서서 요리하는 수고로움을 알아주는 

아이의 마음이 돌밥 챗바퀴의 만능 치트키가 

됐어요. 열두 첩 반상은 아니어도 색다른 음식

을 만들고, 레스토랑 분위기 낸다고 커다란 접

시를 꺼내 테이블 세팅에 애쓰기도 하는 엄마

표 집밥. 아이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줬기를 바

랍니다. 


